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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3일부터 예·적금 금리 0.1∼0.3%P 인상 조선비즈

하나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반영해 예∙적금 금리 3일부터 연 0.1~0.3%p 인상… 정기예금 최고 연 0.2%p, 적금 최고 연 0.3%p 인상

그간 케이뱅크,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이 예∙적금 금리 인상… KB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도 조만간 수신상품 금리 인상 예정

우리은행, 이달부터 전세대출 재개… "이젠 지점별로 관리" 머니S

우리은행, 올 3분기 한도소진을 이유로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지난 1일부터 재개… 지점별 월별 한도 부여해 전세대출 총량 관리한다는 계획

그동안은 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 전세대출 한도를 은행 전체, 분기별로 관리… 대출제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최소화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침

이주열·고승범, 오늘 회동… 영끌·빚투 차단 논의하나 머니S

한은 이주열 총재, 3일 오전 고승범 위원장과 단독으로 회동… 한은 수장이 금융위원장과 별도 단독 회동을 갖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업계 평가

이번 회동에서 1,800조원 웃도는 가계부채 논의할 것으로 예상… 이주열 총재 "기준금리 인상은 민간신용의 과도한 증가세 완화에 도움" 언급한 바 있어...

'출범 임박' 3호 인뱅 토스뱅크, 대출 총량 규제 일단 유예 뉴스1

금융당국, 총량 규제 기준이 되는 전년도 대출 실적조차 없는 걸음마 단계 은행에 대해 대출 규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9월말 ~10월초 출범 예정 토스뱅크 규제 유예

현 은행권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말대비 5~6% 수준으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총량 관리 중… 토스뱅크 대출 증가 속도가 높으면 언제든 규제 가능

보험사들, 80세 이상 변액보험 가입 권유 제한 없앴다 아시아경제

생명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고령 금융소비자도 변액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 완화… 고령층도 다양한 금융상품 가입 선택권 줘야 한다는 취지

고령금융소비자가 텔레마케팅으로 보험 상품 가입 시 청약철회기간 최대 45일로 확대… 80세 이상 소비자 변액보험 가입 권유 내용도 삭제

DB손보, 보험社 최초 ‘신용대출 중단’…업계 확산 여부 ‘주목’ 데일리안

DB손보, 올해 12월 31일까지 자사 신용대출 신규 영업 중단… 금감원, 지난달 20일 보험업계에 개인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 요청

DB손보를 시작으로 보험업계 대출 중단 및 축소 확대될 가능성 우려… 보험사 취급 대출 상품 금리도 오를 가능성도 현실화

상하이·선전 이어 세번째···중국, 베이징증권거래소 만든다 서울경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일 열린 '2021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개막 연설에서 '베이징증권거래소를 설립해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럽의 주요 활동장 만들 것' 언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은 금융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 심화 및 자본시장 완성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설명

한국금융지주, 회사채 수요예측서 5배 가까이 자금 받아 헤럴드경제

한국금융지주, 3년물로 1,100억원 모집에 4,700억원, 5년물로 400억원 모집에 2,500억원 자금을 받아 총 1,500억원 모집에 7,200억원 자금 받아…

-20bp에서 20bp의 금리 밴드 제시해 2년물은 -2bp, 5년물은 -6bp에 모집물량 채워… 9일 회사채 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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